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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같이



예레미야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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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애5:1) 
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
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
(애5:2) 
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, 우리의 집들도 이
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
(애5:3) 
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
머니는 과부들 같으니



(애5:4)
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
무들을 가져오며
(애5:5) 
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사오
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
(애5:6) 
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
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



(애5:7) 
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
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
(애5:8) 
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여 그들의 손에서 건
져낼 자가 없나이다
(애5:9) 
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
식을 얻사오니



(애5:10)
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
궁이처럼 검으니이다
(애5:11)
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, 유다 각 성읍
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
(애5:12) 
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
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



(애5:13)
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
가 엎드러지오며
(애5:14) 
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
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
(애5:15) 
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
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



(애5:16) 
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
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
(애5:17) 
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
우리 눈들이 어두우며
(애5:18)
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
다



(애5:19)
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
대대에 이르나이다
(애5:20)
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
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



(애5:21)
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
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
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
(애5:22) 
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
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



(호11:8)
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
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
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
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
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
도다



(호11:9)
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
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
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
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
지 아니하리라



(호11:10)
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
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
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
(호11:11)
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, 앗수르에서부
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
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
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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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회 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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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
예배드리는모든 성도님들을

환영합니다.











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
until the end of the world


